
설�가정�예배�순서지

*인도는�가족�중� 교회� 직분자�또는�웃어른이�인도합니다.

*축복의�시간에는�먼저�부모님께�감사의�인사를�드리십시오.

부모님께서�자녀들을�축복해주시고�형제간에�포옹하며�사랑의�인사를�나눕니다.

우리는 고유한 풍습에 따라 설에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음덕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였고, 친척
이나 이웃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세배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는 비록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절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부모에게 세배하며 덕담을 나누며,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고유한 풍습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을 거쳐 하나님에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족
보를 접하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이 사람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시지 않았지만,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
로서 왕이 되실 자격이 충분하심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원은 결국 첫 사람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께 도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고조부모님을 거쳐서 조상 끝에 다다르면 결국 우리의 족보도 하나님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식들이지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매우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자녀들이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조상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
다. 세배 돈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자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들을 내어주신 부모님을 축복하며 하나님
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부모도 자녀들을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자녀
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이해하고 동정하고 섬기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부모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
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에게 다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기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의 삶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
다. 어떤 기록들을 남길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조심하
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설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로 각기 풍성한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나누어�봅니다]

1� 빛� 바랜�사진들을�꺼내놓고�우리를�여기에�있게� 하신�조상들을�기억하며�감사의�마음을�표현해�봅시다.�

2� 지난� 한� 해� 동안� 부모� 자식� 간에� 서먹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서로� 경청하며� 용서하며� 격려하며� 보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 하나님을�경외하는�삶의�태도가�내� 구체적인�삶터에서�어떻게�나타나야�할지� 함께�나누어�봅시다.

묵상기도 …………………………………………………………………………………………… 인도자

찬� � � � 송 …………………………………………………………………………………………… 다같이

평소�가족이�즐겨부르는�찬양을�부릅니다

대표기도 …………………………………………………………………………………………… 맡은이

성경봉독/말씀 ………………………………�누가복음� 3:23~28� ………………………………… 맡은이

찬� � � � 송 …………………………�주와�같이�길�가는� 것(430장)� ………………………… 다같이

1� 주와�같이�길가는것�즐거운일�아닌가�우리주님�걸어가신�발자취를�밟겠네� �
2� 어린아이�같은�우리� 미련하고�약하나�주의손에�이끌리어�생명�길로� 가겠네� � �
3� 꽃이�피는�들판이나�험한�골짜기라도�주가� 인도�하는�대로� 주와같이�가겠네� � �
4� 옛� 선지자�에녹같이�우리들도�천국에�들려� 올라�갈�때� 까지�주와�같이� 걷겠네� � � �
[후렴]� 한걸음�한걸음�주� 예수와�함께�날마다�날마다�우리�걸어가리� �

축복의말 …………………………………………………………………………………………… 다같이

가족기도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